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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의료기관은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높은 곳이라 

할 수 있다. 의료정보화로 인해 환자 정보 수집과 전달 과정에

서 개인정보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 전자의

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은 의료전달체계

의 디지털화로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2], 

환자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도용되거나 유출 사례와 같은 문

제를 야기하고 있다[3]. 또한, 개방된 병원의 환경에서 임상간

호사가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인식하는데 오히려 둔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4]. 임상간호사가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료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다른 환

자가 개인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5]. 의료현장에

서 환자의 정보가 부적절하게 공개되는 경우 환자는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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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을 수 있다[6]. 

사생활 보호는 인간의 기본권이므로, 환자의 의료정보 유

출 문제로 인하여 환자 권리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4]. 임상간호사는 환자와 24시간 가까이 있

으며 환자의 개인정보에 자주 접근하기 때문에, 환자를 돌보

는 것 이외에도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책임을 가져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의 견해와 행동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6,7].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3월 공공과 민간분야를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처음 제정되었고 2020년 개정 이후 현재까

지 시행되고 있지만[8,9],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더욱 심화되

고 있다. 실제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2005년 18,206

건, 2011년 122,215건에서 2022년 기준 151,603건으로 계속

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10,11]. 

개인정보보호법 지식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

망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12]

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

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호법을 준수하여 대상자 보호를 수

행하여야 하며, 이에 임상간호사에게도 의료정보의 노출 예방 

및 정보보안을 위하여 관련 지식이 요구되고 있다[13]. 그러나 

Lee [14]의 연구에서 임상간호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지식수준

이 낮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의료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의 적용 및 책임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시행하고, 보건복지부는 

계속적으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개편하여 보

급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지식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15]. 선행연구[7,8,14,16]를 보면 법 지식과 실천 사이에서 서

로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임상간호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지식이 개인정보보호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옹호간호는 환자의 건강과 안녕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인

간의 존엄성이나 사생활 보호 등 기본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임상간호사와 환자 간의 긍정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다[17,18]. 대한간호협회의 윤리강령에서도 다양한 대상자를 

옹호하는 것이 간호 전문직의 주요 요소라고 하였다[19]. 그러

나 국내에서 옹호 개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이에 국내 임

상간호사의 옹호간호가 다른 나라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

타났다[20]. 또한 옹호간호와 개인정보보호 실천과의 연구도 

부족하다. 옹호간호는 간호윤리 영역에 속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17], 선행연구[4]에서 임상간호사의 환자 정보관리는 

윤리적 가치관과 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옹호간

호와 개인정보보호 실천은 관련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실천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데 있

어 안전성을 확보하여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행동이다[15]. 임상간호사는 필요시 환자의 개인정보를 확인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접근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4].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21]에서는 의료윤리 원칙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은 개인정보보호와 비 유지 원칙 존중을 바

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도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EMR 접근권한 제

한, 주기적인 비 번호 변경 등의 정책을 마련하여 간호사의 

환자 개인정보보호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4]. 

선행연구[2,13,22,23]에서 임상간호사의 개인정보보호 실

천은 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의식, 정보보호나 프라이버시 보호

에 대한 인식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임상간호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지식, 옹호간호와 같은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 임상간호사의 개인정

보보호법 지식, 옹호간호가 개인정보보호 실천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임상간호사의 개

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의 학문적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간호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지식, 옹

호간호, 개인정보보호 실천 정도를 파악하고, 연구변수 간의 

관계와 개인정보보호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지식, 옹호간호, 개인정보보호 

실천 정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실천의 차이를 

확인한다.

4) 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지식, 옹호간호, 개인정보보호 

실천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5) 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Ⅱ. 연 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지식, 옹호간호가 

개인정보보호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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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100병상 이상의 전국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

원에 재직 중인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병동에서 근무하는 임

상간호사이며, 병동 임상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현재 직접

적으로 환자 간호를 수행하는 자,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이해

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직급이 수간호사 이상인 관

리자, 현재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법정 문제가 있는 자

는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Choi와 Park 

[13]의 연구에 근거하여 검정력(1- β)을 .80으로 설정하였고, 

유의수준 (⍺).05, 중간효과 크기 .15, 예측요인 12개로 계산하

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127명으로 산출되었으나 설문지 회수 

시 탈락률 10.0%를 고려하여 140명을 본 연구의 대상자로 하

였다. 본 연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30

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도구

1) 개인정보보호법 지식

Bae [8]가 개발한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에 대한 지식 도구를 

최종적으로 Lee [14]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원도구 개발자와 

수정한 연구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8문항

이며, 각 문항은 예, 아니오의 2분형 척도이다. 맞은 문항은 1

점, 틀린 문항은 0점으로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

정보보호법 내용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

구 개발자인 Bae [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91

이었고, Lee [14]의 연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지식에 대한 신

뢰도는 따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개인정보 보호행위에 대한 

인식도의 Cronbach’s ⍺는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Kuder-Richardson 20 (KR-20) 계수는 .60이었다.

2) 옹호간호

Hanks [24]가 개발한 보호적 옹호간호 척도(Protective 

Nursing Advocacy Scale, PNAS)를 Jeon과 Choi [20]가 국

내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옹호간호 도구로 원도구 개발자

의 논문 출판사와 수정한 연구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0문항이며, 옹호자로서의 행동, 근무상태와 옹

호행동, 환경과 교육 영향, 옹호에 대한 지지와 장애로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동의하지 않는

다’ 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옹호간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구 

개발자인 Hanks [2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80이었다. Jeon과 Choi [20]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3이었으며, 하위영역별 신뢰도 Cronbach’s ⍺는 .58~.89였

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하위영역별로 옹호자로서의 행동은 

.79, 근무상태와 옹호행동은 .75, 환경과 교육의 영향은 .75, 옹

호에 대한 지지와 장애는 .63으로 각각 나타났고, 전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2였다.

3) 개인정보보호 실천

Lee와 Park [22]이 개발한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의 실

천도 도구를 Bae [8]가 수정‧보완한 개인정보보호 행위에 대한 

실천도 도구로 원도구 개발자와 수정한 연구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3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실천하

지 않는다’ 1점에서 ‘항상 실천한다’ 4점까지의 Likert 4점 척

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정보보호 실천에 대한 실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구 개발자인 Lee와 Park [22]의 연구에

서 신뢰도 Cronbach’s ⍺는 .88이었으며, Bae [8]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2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0

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2023년 2월 20일부터 2023년 3월 3일까

지 수집하였으며, 병원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와 설문지

의 회수 시간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

행하였다. 오프라인 동의는 100병상 이상의 서울 지역 S병원

과 K병원, 대구 지역 K병원의 3개의 병원에서 병동 관리자에

게 협조를 구한 후, 병동에서 근무하는 임상간호사에게 진행

하였다. 연구 진행 전, 연구계획서와 모집 공고문, 연구 동의서 

및 설문지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았다. 연구자가 연구대상자

에게 직접 구두와 설명서를 통한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및 언

제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리며 설명하였다. 오

프라인 동의서와 설문지는 개별 봉투에 넣어 대상자가 직접 

봉하도록 한 후 연구자가 직접 수거하였으며, 30부의 설문

을 취득하였다. 온라인 동의는 근무 중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

거나 참여 편리성의 이유로 오프라인 동의와 설문이 어려운 

경우 및 임상간호사만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카페를 통해 전

국의 100병상 이상인 병원의 병동에서 근무하는 임상간호사

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모집 공고문에는 연구 제목, 목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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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 정보,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제외 기준 등을 기재하

였으며 하단의 연구참여 Uniform Resource Locator (URL) 

링크 및 Quick Response (QR) 코드로 대상자가 온라인을 통

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집 공고문의 QR 코드 

또는 URL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오프라인 설명서와 동일한 연

구 설명서가 제시되며, 설명서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거나 궁

금한 사항 및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설명서에 기재 된 연구자

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구두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서에 기재하

였으며, 연구 설명서를 읽고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대한 동

의 표시 후, 설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총 71문항

으로 작성에는 20분 정도 소요되었고, 온라인 설문에서 목표 

대상자를 초과한 후 수집된 자료들은 최종분석에서 제외하였

다. 참여 시 답례품으로 음료 기프티콘을 제공하였다. 답례품

을 위한 연락처는 설문 완료 후 휴대폰 번호 제공 동의하에 수

집되었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SPSS 29.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으

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임상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2) 임상간호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지식, 옹호간호, 개인정

보보호 실천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임상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실천 차

이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지 않은 총 임상경력의 항목 비교는 Welch

의 F-검정을 시행하였다.

4) 임상간호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지식, 옹호간호, 개인정

보보호 실천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5) 임상간호사의 개인정보보호 실천의 영향요인들의 설명

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 석으로 검증하

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IRB No. KNU 2023-0060)을 받

은 후 진행하였다. 오프라인 자료수집은 연구의 목적과 절차

를 설명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한 병동에서 근무하는 임상간호

사에게 동의서에 서명과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온라인 

자료수집은 자발적으로 동의한 병동에서 근무하는 임상간호

사에 한하여 온라인 동의서와 설문지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앞쪽에 연구 설명문을 배치하였고, 설명문에는 연구의 

취지와 목적, 연구 중간에 참여 중단을 원하면 언제든지 중단

할 수 있음, 익명성 보장 등을 명시하였다. 또한 온라인 참여 시 

설명서 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기

재된 연구자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구두 설명을 들을 수 있도

록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수거된 설문지는 익명화하

였으며, 수집된 연락처는 답례품 제공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

용하지 않았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규

정에 따라 연구 종료 시점에서 3년까지 연구자의 잠금장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Ⅲ. 연 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90.8%로 높았고, 연령은 20대가 

55.4%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96.2%로 높게 나

타났고, 병원 규모는 상급종합병원 53.8%, 종합병원 46.2%

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병동부서는 내과 41.5%, 외과 40.0%, 

간호간병통합 14.6%, 기타 3.9%로 나타났다. 직급은 일반

간호사가 92.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총 임상경력을 살

펴보면 1~5년 미만이 54.6%로 가장 높았으며, 현 병동의 임

상경력은 1년 미만 10.0%, 1~5년 미만 75.4%, 5~10년 미만 

11.5%, 10년 이상 3.1%로 나타났다. 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보호 정도는 잘 보호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67.7%, 잘 보호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2.3%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92.3%,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7.7%로 나타났다

(Table 1). 

2. 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지식, 옹호간호, 개인정보

보호 실천 정도

개인정보보호법 지식은 평균 6.23±0.67점으로 나타났고, 옹

호간호는 평균 3.82±0.36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 옹호

자로서의 행동이 4.03±0.40점으로 가장 높았고, 환경과 교육 

영향이 3.96±0.57점, 옹호에 대한 지지와 장애가 3.53±0.59점, 

근무상태와 옹호행동이 3.34±0.83점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정보보호 실천은 평균 3.40±0.36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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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실천 차이

임상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실천은 총 

임상경력(F=5.18, p=.007)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총 임

상경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년 이상 5년 미만보다 개인정

보보호 실천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지식, 옹호간호, 개인정보

보호 실천 간의 상관관계

개인정보보호 실천은 옹호간호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34, p<.001). 개인정보보호 실천은 

옹호간호의 하위영역 중 옹호자로서의 행동(r=.55, p<.001), 

환경과 교육의 영향(r=.48,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가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 실천은 개인정보보호법 지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27, p=.002) 

(Table 4).

5. 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 실천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 실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

기 위해 일반적 특성, 개인정보보호법 지식, 옹호간호의 하위

영역인 옹호자로서의 행동, 환경과 교육의 영향을 독립변수로, 

개인정보보호 실천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후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총 임

상경력은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변환하여 분석을 진

행하였다. 다중공선성(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은 

1.02~2.24로 10 이하이고, 공차한계(Tolerance)는 .45~.98으로 

0.1 이상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었다. Durbin-Watson은 

1.88로 기준 값인 2에 근접하기 때문에 잔차의 독립성 조건을 

만족하여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25,26]. 

분석 결과 옹호간호의 하위영역인 옹호자로서의 행동(β=.32, 

p=.004), 환경과 교육의 영향(β=.21, p=.040), 개인정보보호

법 지식(β=.19, p=.013)이 높을수록 개인정보보호 실천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임상경력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β
=.17, p=.036)이 1년 이상 5년 미만보다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천에 높은 영향력을 미쳤다. Model 3 회귀모형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2.14, p<.001) 총 설명력은 34.0%

였다(Table 5).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130)

Study variables Min Max M±SD

Knowledg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5.00 8.00 6.23±0.67

Nursing patient advocacy
Acting as an advocate
Work status and advocacy actions
Environmental and educational influences
Support and barriers to advocacy

3.00
2.86
1.00
2.50
2.17

4.73
4.93
5.00
5.00
5.00

3.82±0.36
4.03±0.40
3.34±0.83
3.96±0.57
3.53±0.59

Practic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2.57 4.00 3.40±0.36

M=mean; Max=maximum; Min=minimum; SD=standard deviatio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3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
F

12 (9.2)
118 (90.8)

Age (yr) 20~＜30
30~＜40
≥40

 72 (55.4)
 50 (38.5)
 8 (6.1)

Education level Undergraduate
Graduate

125 (96.2)
 5 (3.8)

Hospital type Tertiary hospital
General hospital

 70 (53.8)
 60 (46.2)

Working ward Medical 
Surgical
Comprehensive 

nursing care 
Others

 54 (41.5)
 52 (40.0)
 19 (14.6)

 5 (3.9)

Job position Charge nurse
Staff nurse

10 (7.7)
120 (92.3)

Clinical experience
(yr)

＜1
1~＜5
5~＜10
≥10

 7 (5.4)
 71 (54.6)
 36 (27.7)
 16 (12.3)

Current ward 
experience (yr)

＜1
1~＜5
5~＜10
≥10

 13 (10.0)
 98 (75.4)
 15 (11.5)
 4 (3.1)

Subjective degree of 
hospital system about 
privacy protection

Not well protected
Well protected

 88 (67.7)
 42 (32.3)

Need for education about 
privacy protection

Yes
No 

120 (92.3)
10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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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actic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30)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p

(Dunnett T3)

Gender M
F

3.41±0.47
3.40±0.35

0.11 .912

Age (yr) 20~＜30
30~＜40
≥40

3.3±0.3
3.4±0.3
3.5±0.4

2.03 .136

Education level University
Graduate

3.41±0.36
3.20±0.41

1.28 .203

Hospital type Tertiary hospital
General hospital

3.44±0.36
3.35±0.35

1.44 .152

Working ward Medical 
Surgical
Comprehensive nursing care
Others

3.43±0.37
3.37±0.35
3.41±0.40
3.43±0.36

0.23 .879

Job position Charge nurse
Staff nurse

3.53±0.43
3.39±0.35

1.17 .243

Clinical experience (yr) ＜1a

1~＜5b

5~＜10c

≥10d

3.50±0.36
3.32±0.36
3.56±0.26
3.35±0.44

5.18 .007
(b＜c)

Current ward experience (yr) ＜1
1~＜5
5~＜10
≥10

3.35±0.28
3.40±0.37
3.38±0.33
3.63±0.54

0.65 .587

Subjective degree of hospital
system about privacy protection

Not well protected
Well protected

3.38±0.33
3.45±0.42

-1.05 .296

Need for education about 
privacy protection

Yes
No 

3.40±0.37
3.37±0.27

0.26 .799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Study Variables (N=130)

Study variables
A B B1 B2 B3 B4 C

r (p) r (p) r (p) r (p) r (p) r (p) r (p)

A. Knowledg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1

B. Nursing patient advocacy .11
(.232)

1

 B1. Acting as an advocate .25
(.005)

.79
(＜.001)

1

 B2. Work status and advocacy 
actions

.09
(.329)

.60
(＜.001)

.17
(.061)

1

 B3. Environmental and 
educational influences

.05
(.591)

.75
(＜.001)

.69
(＜.001)

.20
(.026)

1

 B4. Support and barriers to 
advocacy

-.20
(.026)

.48
(＜.001)

.00
(.998)

.43
(＜.001)

.04
(.694)

1

C. Practic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27
(.002)

.34
(＜.001)

.55
(＜.001)

-.15
(.096)

.48
(＜.001)

-.17
(.05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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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병동에서 6개월 이

상 근무하고 있는 130명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지식, 옹호간호가 개인정보보호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임상간호사의 환자 개인정보보호 실천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임상간호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지식은 8점 만

점에 6.23점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을 정답률로 환산하였을 

때, 가장 높은 문항은 ‘제3자에게 정보제공 불가’로 100.0%였

고, 가장 낮은 문항은 업무 담당자에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최대한 범위로 차등 부여로 15.4%였다.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Lee [14]의 연구에서 동일한 문항의 정

답률은 각각 99.2%와 34.6%로 나타났다. 이처럼 업무 담당자

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

한을 최소한으로 부여받는다는 것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 항목에 따른 정답률의 

차이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담당자 외에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접근을 제한하는 것 또한 개인정보보호 실천임을 강

조하고 더불어 의료현장에서도 전자의무기록(EMR)에서 담

당 환자 이외의 정보를 열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생각된다.

옹호간호는 5점 만점에 3.82점으로 하위영역은 옹호자로

서의 행동, 환경과 교육의 영향, 옹호에 대한 지지와 장애, 근

무상태와 옹호행동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로 임상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Jeon과 Choi [20]의 연구에서 3.51점으로,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나 이전보다 임상간호사의 옹호간호 수준

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옹호간호와 관련한 선행연구

[17,20]는 장애인간호나 아동간호와 같은 제한된 대상으로 진

행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자 외에도 간호를 받는 환자

들도 취약한 대상이기 때문에, 옹호간호는 모든 환자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옹호간호가 개인정보

보호 실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임상간호사의 개인정

보보호 실천을 위하여 옹호간호가 더욱 자리를 잡을 수 있도

록 다양한 환자를 대상으로 옹호간호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옹호간호의 하위영역 중 옹호자로서의 행동은 개인정보보

호 실천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간

호사는 환자의 건강과 안녕이 위협받을 때 환자 옹호자로서 

행동하고자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18], Choi와 Park [13]

의 연구에서 환자를 위한 임상간호사의 윤리의식이 개인정보

보호 실천에 영향을 미쳐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환자 옹호자로서의 행동을 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

록 임상간호사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을 지니고, 더불어 올바

른 윤리풍토가 형성된다면 개인정보보호 실천이 높아질 수 있

을 것이다.

옹호간호의 하위영역 중 환경과 교육의 영향이 개인정보보

호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간호사는 간

호대학생 때부터 학교에서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처럼 법

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고, 나이팅게일 선서, 간호윤리 원칙, 

간호사 윤리강령 등 환자의 비  유지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

을 강조하는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개인정보보호에 주의를 기

울여 왔다[15]. 간호윤리학적 교육 환경에서 형성된 환자 옹호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Practic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N=130)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β t p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3.32 .04 80.30 ＜.001 2.37 .28 8.45 ＜.001 1.02 .33 3.12 .002

Clinical experience
＜1
1~＜5
5~＜10 (ref.)
≥10

0.18
0.24

0.03

.14

.07

.10

.11

.30

.03

1.27
3.39

0.30

 .208
＜.001

 
.769

0.12
0.25

0.01

.13

.07

.09

.08

.31

.01

0.90
3.63

0.14

 .372
＜.001

 .889

0.03
0.13

0.04

.12

.06

.08

.02

.17

.04

0.27
2.12

0.53

.788

.036

.600

Knowledg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0.15 .05 .28 3.42 ＜.001 0.10 .04 .19 2.51 .013

Nursing patient advocacy
Acting as an advocate
Environmental and educational influences

0.29
0.13

.10

.07
.32
.21

2.95
2.07

.004

.040

R2=.09, Adjusted R2=.07
F=4.12, p=.008

R2=.17, Adjusted R2=.14
F=6.28, p＜.001

R2=.37, Adjusted R2=.34
F=12.14, p＜.001

ref=reference; SE=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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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의 신념을 가진 임상간호사가 환자 개인정보보호 실천

을 더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임상간호사가 옹호

간호에 있어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간호대학생 때부터 익

힌 법과 윤리적 원칙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함이 중요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실천은 4점 만점에 3.40점으로 나타났

다. 같은 도구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Ahn [7]의 연구에

서 2.74점,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Bae [8]의 연구에서 3.26

점으로 본 연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임상간호사가 간

호대학생과 다르게 실제 임상에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교육 및 경험 차이가 있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

지는 사회적 상황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른 임

상간호사의 개인정보보호 실천도 함께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지식도 개인정보보호 실천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 등[16]의 

연구에서 법에 대한 지식이 실천의지에 영향을 미쳐 본 연구결

과와 유사하였다. 즉, 개인정보보호 실천에 있어 관련 지식이 중

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선행연구[7,13,14,27]

에서 개인정보보호 지식과 실천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을 때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개인

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개인정

보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더 나아가 개인

정보보호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개인정보 유출

이 일어나기 쉬운 장소에 노출시키면서 시각화 자료를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실천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총 임상경력이 개인정보

보호 실천에 영향을 미쳤는데, 1년 이상 5년 미만의 총 임상경

력보다 개인정보보호 실천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ung과 Ju [23]의 연구에서 총 임

상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가 5년 미만인 경우보다 환자 의료

정보보호 실천이 높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임상

간호사의 경력이 쌓이면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환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환자의 개인정

보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실천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13]. 이 결과는 임상간호사의 환자 개인정보보호 실

천은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도덕적 행위로 볼 수 있

는데[28],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Eom과 Kim [29]의 연구

에서 총 임상경력 1년 이상 5년 이하가 6년 이상 10년 이하보

다 도덕적 민감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총 임상

경력 1년 이상 5년 미만이 5년 이상 10년 미만보다 개인정보보

호 실천이 낮게 나타난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자료를 제작하

여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경험과 인식이 부족한 임상간호

사에게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 실천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장

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지만, 오프라

인의 경우 3개의 병원에서 진행되었고 온라인의 경우 병원 규

모와 지역을 파악하기 어려워, 병원 규모와 지역에 따른 임상

간호사의 개인정보보호 실천의 차이를 알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른 변수 도구와 비교하였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지식 관련 도구의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

문에 연구대상자마다 개인정보보호법 지식에 대한 이해의 차

이가 있어 추후 정확한 개인정보보호법 지식에 대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도구의 개발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더 나아가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천의 차이에 따른 방해요인이나 장애요인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여 본 연구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옹호간호와 

개인정보보호 실천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것에 있다. 두 변수 간

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개인정보

보호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두 개 요인이 옹호

간호의 하위영역인 옹호자로서의 행동과 환경과 교육의 영향

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옹호간호와 개인정보보호 실천

과 관련된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임상간호사의 개인정보보호 실천을 높

이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내용을 습득하고, 옹호간호

의 중요성을 인식함이 필요하다. 또한, 주기적으로 각 조직 내

에서 임상간호사의 개인정보보호 실천도를 평가하면서 반복

적인 교육과 인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실천을 높이며, 더 나

아가 의료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임상간호사가 환

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간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 개

인정보보호도 환자 안전과 관련된 문제로 마찬가지로 중요하

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임상간호사가 올바른 개인정보보호

법 지식을 지니고 옹호간호를 기반으로 환자 개인정보보호 실

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지식, 

옹호간호가 개인정보보호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임상간호사의 개인정보보호 

실천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옹호자로서의 행동, 환경과 교육의 

영향, 개인정보보호법 지식, 특정 기간의 임상경력으로 확인

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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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간호사의 개인정보보호 실천을 높이기 위해 먼저 옹호

자로서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간호조직적으로 

옹호간호를 지지함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특정 상황에 따른 대처전략의 실천이 가능한 교육 환경을 제

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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